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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루레이 호조에도 시장 “불투명”
다운로드·스트리밍 장악이 관건 … 가정용 BD 플레이어 50% 소니

차세대 DVD 시장을 놓고 HD DVD와 경쟁하고 있는 BD(Blu-Ray Disc)가 2008년 미국에서 호조를 보이기

는 했으나 현실적인 시장 장악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이 불투명할 것으로 나타났다.

영국 더타임스 전문분석기관에 따르면, BD가 2008년 미국에서 2400만장을 판매를 기록해 2007년의 567만

장에서 크게 늘었으나 “BD가 (시장) 과도기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판단했다.

또 “BD가 하이엔드 시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쪽은 향후 몇 년간 만만치 않을

것”이라며 “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서 발전이 없으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블루레이디스크협회의 앤디 파슨스 회장은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(CES)에서 “2008년 말 모두 1100

종류 이상의 BD DVD가 출시됐음”을 강조하고 이 가운데 영화 흥행작 <다크나이트>의 BD가 처음으로 100만

장 이상 판매됐다고 전했다.

2008년 말 미국 가정에는 총 1070만대 가량의 BD 플레이어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% 이

상이 소니의 <플레이스테이션 3>인 것으로 밝혀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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